
김승연 한화회장 창업대상 수상

한화그룹 창업주인 김종희 회장과 김승연 회장이 한국 경영사학회에서 수여하는 창업대상을 수상했다.

창업대상은 매년 국내산업 발전과 사회에 기여한 우수하고 모범적인 창업정신을 가진 기업인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한국경영사학회 관계자는 “현암 김종희 회장이 사업보국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국내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화그룹을 창

업․발전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승연 회장에 대해서는 “변화관리 및 신용과 의리, 이슈와 위기관리의

리더로서 한화그룹의 제2의 창업을 달성했다”며 기업가 정신과 경영활동

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은 “창업자 시대로부터 계승된 신용과 의리의 리더십이야말

로 위기의 순간 한화인들을 강한 결속력으로 이끌던 저력의 원천이었다”

며 “앞으로도 신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믿음을 적극적

으로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사학회는 1986년 설립됐으며 전국에 500여명의 교수와 연구회

원으로 구성된 대표적인 경영학 연구단체로 한국의 대표기업 및 기업가의

철학과 경영전략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하고 있다.

창업대상 시상식은 11월27일 서울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으며, 한국경영사학회는 김승연 회장에게

창업대상 상패와 한화그룹 연구논문집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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